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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10646 국제 표준 한글 부호계를 지원할

한글 자판

    국제 표준 한글 부호계를 능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한글 자판에 대해서 살펴 

보겠는데, 검토 결과 두벌식 보다는 세벌식이 국제 표준 한글 부호계 (특히 

옛한글) 를 쉽고 능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본다. 

    10646 의 요즘 한글을 지원하고자 할 때, 현재의 세벌식 자판은 거의 그대로 

쓸 수 있지만, 두벌식 자판은 첫째, 첫소리 글자와 끝소리 글자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야 하고, 둘째, 채움 글자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손질을 하지 않고 그대로 쓸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10646 의 옛한글을 지원하고자 할 때, 세벌식 자판은 개념상의 변화는 

없이 단지 옛글자만을 집어 넣음으로써 쉽게 고쳐 쓸 수 있다.  그러나, 두벌식 

자판은 단순히 옛글자를 더 넣기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으며, 첫소리 글자와 

끝소리 글자를 구별하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 다시 말해서 소리마디의 경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두벌식 

자판에서 옛한글을 치기 위한 방안은 이때까지 몇 가지가 나왔으나, 사람들 사이에 

일치된 안이 없으므로, 쉽사리 두벌식 옛한글 자판을 만들 수가 없다.

    따라서, 옛한글 문서 편집기에서는 주어진 시간 안에 개발을 마치기 위해서, 

일단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세벌식 자판을 썼다.  구체적으로, 세벌식 자판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390 자판을 바탕으로 옛글자, 방점 등을 넣어서 만들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646 한글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세벌식 자판이 낫기 

때문에, 앞으로 세벌식 자판을 정부 복수 표준으로 인정할 것을 제안한다.

    앞으로, 두벌식 자판을 바탕으로 한 옛한글 자판을 더 자세히 연구하여, 

두벌식으로는 만족할 만한 옛한글 자판이 전혀 나올 수 없는지, 아니면 세벌식 

보다는 못하지만 아쉬운 대로 쓸 만한 두벌식 옛한글 자판이 있는지를 알아 보고자 

한다.

23.1 국제 표준 한글 부호계를 지원하는 한글 자판

23.1.1 국제 표준 한글 부호계를 만들 때, 한글 자판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듯

    현재 국제 표준 한글 부호계를 만들 때, 한글 자판과의 관계를 고려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문헌에서는 그 관계를 고려했다는 사실을 찾아 

보기 힘들며, 아마도 한글 자판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채 한글 부호계를 만든 듯 

하다.

    구체적으로, 채움 글자의 용법, 소리마디가 아닌 글자의 표현 방법, 그리고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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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내게 될 옛 겹글자의 표현 방법 등에서 미루어 보면, 자판과의 관계를 크게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또한, 현재 정부 표준인 두벌식 자판은 첫소리 글자와 

끝소리 글자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10646 한글을 지원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물론, 일반적으로 부호계는 자판과는 꽤 독립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독립된 건 아니며 서로 관련이 제법 있다.  따라서, 앞으로 10646 을 

지원하는 한글 자판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23.2 두벌식 자판으로 국제 표준 한글 부호계를 지원할 때의 문제점

    두벌식 자판으로 국제 표준 한글 부호계를 지원할 때의 문제점으로는, 먼저 

첫소리 글자와 끝소리 글자를 구별해서 칠 방법이 없다는 점, 10646 의 채움 글자 

지원 방안이 없다는 점, 그리고 끝으로 옛 겹글자를 치는 방법 및 소리마디의 

경계를 찾는 방법이 어렵다는 점 등인데, 이제 하나씩 살펴 보기로 하자.

23.2.1 두벌식 자판에서 첫소리 글자와 끝소리 글자를 구별해서 칠 방법이 없다

    10646 에는 한글의 첫소리 글자와 끝소리 글자 (받침) 를 구별해서 부호값을 

다르게 주었다.  구체적인 보기를 하나 들면, 첫소리 글자 ㄱ 의 부호값은 0x11000 

이고, 끝소리 글자 (받침)  의 부호값은 0x11a8 이다.  그런데, 현재의 정부 표준 

두벌식 자판으로는 이 두 기역을 구별해서 칠 방법이 없다.  KSC 5601 에는 

첫소리 글자와 끝소리 글자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닿소리 글자 ㄱ 하나로 이 두 

글자를 두루 두루 나타내기 때문에, 두벌식 자판의 문제점이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10646 에는 첫소리 글자와 끝소리 글자가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두벌식 자판으로는 10646 을 제대로 지원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책을 연구하여야 하겠다.  사실 이 문제는 KSC 5601 에 두 바이트 조합형이 

복수 표준으로 들어가면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였는데, 아직까지 크게 부각되지 

않다가, 10646 이 국제 표준으로 확정되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된 문제라고 

본다.

23.2.2 두벌식 자판에서 10646 의 채움 글자 지원 방안은 ?

    국제 표준 한글 부호계에 채움 글자가 두 개 있는데, 첫소리 채움 글자 0x115f 

와 가운뎃소리 채움 글자 0x1160 가 그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두벌식 표준 

자판에는 채움 글쇠가 없다.

    그러면 그 채움 글자 부호값에 대응해서 두벌식 자판에도 따로 그 채움 글자 

글쇠가 있어서 그 글쇠로 채움 글자를 쳐 넣을 것인지, 아니면 자판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에서 저절로 넣어주는 것인지에 대한 제안이 없다.

    두벌식 자판에서, 첫소리 채움 글자 글쇠를 따로 두고, 첫소리 채움 글자를 

치고 나서 닿소리 글자를 치면, 그 닿소리 글자를 끝소리 글자로 처리하고, 그냥 

닿소리 글자가 들어오면 첫소리 글자로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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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한데,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23.2.3 두벌식에서 옛 겹글자를 치는 방법 및 소리마디의 경계를 찾는 방법은?

    옛 겹글자를 치는 문제와 소리마디의 경계를 찾아내는 문제는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한 가지 문제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또한, 옛 겹글자를 치는 문제는, 위에서 본 첫소리 글자와 끝소리 글자를 

구별하는 문제 및 채움 글자의 지원과 연관되어 있다.

    계산기에서 두벌식 자판으로 요즘 글자를 치면 첫소리 글자와 끝소리 글자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닿소리 글자로 치게 되므로, 프로그램에서 닿소리 글자가 

첫소리 글자인지 끝소리 글자인지 구별하여 저장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보기를 들어 요즘 글자에서 “ㄹ, ㅂ, ㅂ”이 잇달아 들어오면, 끝소리 겹글자 

“   ”과 첫소리 홑글자 “ㅂ”인지, 아니면 끝소리 홑글자 “ㄹ”과 첫소리 겹글자 

“ㅃ”인지 알 수 없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지금의 두벌식 계산기 글자판에서는 

첫소리 겹글자 다섯 개(ㄲ, ㄸ, ㅃ, ㅆ, ㅉ)는 글쇠를 따로 두어서 첫소리 겹글자를 

한 번에 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ㄹ, ㅃ”(글쇠를 두 번 누름)이 들어오면 끝소리 

홑글자 “ㄹ”과 첫소리 겹글자 “ㅃ”이며, “ㄹ, ㅂ, ㅂ”(글쇠를 세 번 누름)이 

들어오면, 끝소리 겹글자 “ㄼ”과 첫소리 홑글자 “ㅂ”으로 처리된다.

    10646 에 들어있는 요즘한글 및 옛한글 첫소리와 끝소리 겹글자의 개수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요즘글자에서 첫소리 글자가 겹글자인 것이 다섯(ㄲ, 

ㄸ, ㅆ, ㅃ, ㅉ)뿐이고, 끝소리 글자가 겹글자인 것이 열 셋뿐이지만, 옛한글에 

들어가면, 아직까지 어떤 첫소리 겹글자와 끝소리 겹글자가 있는지도 다 모른다고 

한다.

    10646 에 들어가 있는 옛 겹글자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  아래에 나온 

62 와 52 라는 수는, 이미 알려진 옛 겹글자로서 부호값을 따로 가지고 있다는 

뜻이며, 앞으로 새로 발견하게 될 겹글자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새로 

발견하게 될 옛 겹글자를 나타내는 방법이 이미 정의되어 있으므로, 그런 글자를 

지원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따라서, 옛한글 자판도 새로 찾아낼 옛 겹글자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표. 10646 에 있는 요즘한글 및 옛한글 첫소리와 끝소리 겹글자 수

겹글자 요즘 겹글자 옛 겹글자 모두(10646 에 있는)

첫소리 겹글자 5 62 67

끝소리 겹글자 13 52 65

모두 18 114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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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두벌식 자판을 바탕으로 제안된 옛한글 자판 제안 검토

23.3.1 Q2.5 벌식 [이 일병 92] 안

    Q2.5 벌식 안이 원래 발표될 때는 옛한글에 대한 적용은 없었지만, 글쓴이가 

분석해본 결과, 옛한글에도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글쓴이 

나름대로 Q2.5 벌식을 옛한글 자판에 적용했을 때를 분석해 보겠다.

  

  가. 이 안이 정부 표준 두벌식 자판과 다른 점.

    이 안이 현재의 정부 표준 두벌식 자판에서 고치고자 하는 점 가운데, 

옛한글과 관련된 점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1) 첫소리 겹글자 ㄲ, ㄸ, ㅃ, ㅆ, ㅉ 에 따로 글쇠를 주지 말고, 그 대신 각 

홑글자를 두 번 친다.  보기를 들어, ㄲ 은 ㄱ 을 두 번 친다.

    2) 첫소리 글자는 그냥 치고, 끝소리 글자는 윗글자쇠 (shift key) 와 같이 

친다.  보기를 들어, 각을 치려면, ㄱ, ㅏ, 윗글자-ㄱ 을 친다.

  나. 이 안은 사실상 세벌식

    이 방안은 글쇠의 위치만 보면 두벌식과 비슷하기 때문에 두벌식에 바탕을 

두었다고 할 지 모르지만, 그 기능을 따져 보면 첫소리 글자와 끝소리 글자를 

구별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세벌식이라고 보는 것이 낫다.  따라서 두벌식 자판에 

바탕을 둔 다른 자판과는 달리, 이 안은 두벌식 자판의 일반적인 문제점은 전혀 

없다.

  다. 이 안의 장점

    이 안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장점이 있다.

    1) 두벌식 자판에 바탕을 둔 다른 자판과는 달리, 이 안은 두벌식 자판의 

일반적인 문제점은 전혀 없다.

    2) 두벌식 자판에 익숙한 사람은 옛 홑글자 자리만 외우면 별로 배우지 않고도 

옛한글을 칠 수 있다.

  라. 이 안의 네 가지 문제점

    이 안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문제점이 있다.

    1) 가장 큰 문제점은, 윗글자쇠를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타자 속도가 보통의 

세벌식 자판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2) ㄲ, ㄸ, ㅃ, ㅆ, ㅉ 을 치는 방법이, 현재의 두벌식 자판과 다르게 된다. 

    3) 닿소리 글자로 치던 것을, 첫소리 글자와 끝소리 글자로 구별해서 치므로, 

현재의 두벌식 자판과 치는 방법이 달라진다.

    4) 옛한글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옛한글 닿소리 홑글자 9 개를 넣어야 하는데, 

빈 글쇠 자리가 없기 때문에, 홀소리 글자의 윗글자쇠 자리에 두든지, 숫자나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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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자리에 두어야 한다.

23.3.2 [이 균하 93] 안

  가. 이 안의 내용

    이 안은 첫소리 겹글자를 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하는 안이다.

    1) 첫소리 겹글자의 첫 홑글자는 보통대로 친다.

    2) 첫소리 겹글자의 두번째 홑글자는 윗글자쇠로 친다.  겹글자는 홀소리 

글자가 나올 때 끝난다.

    아래의 보기에서 윗글자쇠는 윗글자쇠를 누르는 것을 나타내고, 빗금 (slash: 

/) 은 소리마디의 경계를 나타낸다.  아래 보기에서, 윗글자쇠-ㅅ 은 그 앞의 ㅂ, 

자신의 ㅅ, 그리고 그 뒤의 ㄷ 까지 더해서 ㅂ-ㅅ-ㄷ 이라는 첫소리 세겹글자를 

나타낸다.

 ㄱ ㅏ ㄹ ㅂ 윗글자쇠-ㅅ ㄷ ㅏ ㅣ --->  ㄱ ㅏ  ㄹ/ ㅂ  ㅅ ㄷ ㅏ ㅣ

    아래 보기에서는, ㅅ-ㄷ 이 첫소리 겹글자이고, 그 앞의 ㄹ-ㅂ 은 끝소리 

겹글자임을 나타낸다.

 ㄱ ㅏ ㄹ ㅂ ㅅ 윗글자쇠-ㄷ ㅏ ㅣ --->  ㄱ ㅏ  ㄹ  ㅂ/ ㅅ ㄷ ㅏ ㅣ

  나. 이 안의 장점

    이 안은 [이 일병 92] 안에 비해서 윗글자쇠를 적게 쓴다는 장점이 있다.

  다. 이 안의 문제점

    1) 첫소리 글자와 끝소리 글자를 구별하는 기능이 없다.  이것은 두벌식 

자판의 일반적인 문제점이다.

    2) 이 안대로 하여, 옛한글 자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아직 나온 바 없는 

듯하고, 또 이 자판을 써서 옛한글을 빠른 속도로 타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의 실용성을 확실히 알 수 없다.  이 점은, 

확인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데 대한 지적일 뿐이다.

23.3.3 닿소리 겹글자에 따로 글쇠를 주는 안

    요즘글자의 첫소리 겹글자 다섯 개에 모두 글쇠를 따로 주었듯이, 옛한글에 

나오는 닿소리 겹글자에 글쇠를 따로 주어 한 번에 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첫소리 겹글자에만 따로 글쇠를 주는 방법, 끝소리 

겹글자에만 따로 글쇠를 주는 방법, 첫소리와 끝소리 겹글자에 따로 글쇠를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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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겹글자의 수가 너무 많고, 또 새로 나오는 

겹글자를 지원하는 방법이 쉽지 않다는 점등 때문에 이 방안은 썩 좋은 방안이 

아니라고 본다.

23.3.4 소리마디의 끝을 나타내는 글쇠를 쓰는 안

    두벌식 자판으로 옛글자를 처리하는 또 다른 방법은, 소리마디의 마지막 글자 

(끝소리 글자가 있을 때에는 끝소리 글자, 그렇지 않으면 가운뎃소리 글자) 를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첫소리 글자를 치기 전에 한 소리마디가 끝났다는 것을 알려 

주는 특별한 글자를 한 자 치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소리마디의 경계를 알아내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만, 필요 없는 

글쇠를 한 소리마디마다 한 번씩 더 치게 되므로 타자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진다. 

얼마나 느려지는가 알아보자. 소리마디로 따져서, 한글은 어림잡아 40％가 끝소리 

글자(받침)가 있으며, 60％가 받침이 없다. 따라서 한 소리마디의 평균 글자 수가 

(3×0.4) + (2×0.6) = 2.4 이므로, 한 소리마디를 치는 데 글쇠를 평균 약 2.4번 

친다. 그런데 한 소리마디가 끝날 때 마다 특별한 글자를 한 자씩 더 쳐서 

소리마디가 끝난 것을 알려 주게 되면, 한 소리마디를 치는 데 2.4+1=3.4번 글쇠를 

치게 된다. 따라서 속도가 2.4/3.4=70％이므로 30％ 속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엄청나게 느린 것이다.

    이 방법의 또 다른 문제점은, 옛글자를 칠 때 소리마디 사이마다 특별한 

글쇠를 치게 되므로, 요즘글자를 칠 때와 옛글자를 칠 때의 방법이 달라서 많은 

혼동이 오게 된다.

    이 방법은 두벌식 인쇄 전신기에서 요즘 한글을 처리하는 데 이미 써 

보았으므로 이 문제점은 잘 알려져 있으며, 지금은 인쇄 전신기에서 이 방법을 

버렸다고 한다. 따라서 이 방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겠다.

23.3.5 두벌식으로 옛한글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종합 평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두벌식 자판으로 옛글자를 다루면 어느 방법을 쓰더라도 

많은 문제와 비효율성이 따르게 된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그것이 도저히 피할 수 

없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하겠지만, 그런 문제가 조금도 없는 해결 방법이 있으니, 

그것이 세벌식 자판이다. 이제 세벌식 자판을 바탕으로 한 옛한글 자판에 대해서 

알아보자.

23.4 세벌식 자판은 국제 표준 한글 부호계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23.4.1 두벌식 옛한글 자판의 세 가지 문제점 해결 방안

    위에서 두벌식 한글 자판의 문제점 세 가지를 살펴 보았는데, 본인의 연구 

결과 그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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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첫소리 글자와 끝소리 글자를 구별하는 방법

    세벌식 자판에서는 첫소리 글자와 끝소리 글자를 구별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

  나. 10646 의 채움 글자 지원 방안

    현재의 채움 글자는 그 방식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하다.  만일 새로운 옛 

겹글자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벌식 자판에서 채움 글자를 따로 글쇠에 

배당하지 않고도 아무 문제 없이 옛한글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새로운 옛 

겹글자도 지원하고자 할 경우, 자판에서 채움 글자를 어떻게 지원해야 좋을지에 

대해서는 본인은 바람직한 안을 아직 찾지 못했으며, 그 안은 간단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앞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한편, 이미 [KimK 90b, 92b] 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첫가끝 한글 부호계에 

채움 글자 대신에 이음과 뗌 글자를 쓰고, 또한 한글 자판에도 이음과 뗌 글쇠를 

쓰면 이 문제는 해결되며, 또한 옛 겹글자도 문제 없이 처리할 수 있다.

  다. 옛 겹글자를 치는 방법 및 소리마디의 경계를 찾는 방법

    이 문제에 관한 한 두벌식 자판으로 좋은 방안이 없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한편 세벌식에서는 이것이 아예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겹글자는 그 겹글자를 이루는 

홑글자를 차례대로 치면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겹글자를 모아주며, 또 소리마디의 

경계도 잘 처리해준다.

    글쓴이가 국제 표준 한글 부호계를 지원하는 옛한글 문서 편집기를 개발하면서 

만든 옛한글 자판이 아래의 그림 23-1에 나와 있다.  이것은 이른 바 390 세벌식 

자판에 옛한글에 필요한 글자를 더 넣은 것인데, 완벽하다기 보다는 일단 하나의 

시안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세벌식 옛한글 자판이 한글의 특성에 맞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뜻이 있다.

    사실 이 때까지는 옛한글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일이 별로 없었기 때둔에, 

옛한글 자판에 대한 효율성 등을 재어 볼 기회도 거의 없었다. 따라서 어느 글자를 

어느 글쇠에 놓는 것이 능률적인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이렇게 

배열했다.  이제 옛한글 문서 편집기가 학자들 사이에 보급되면, 아마도 시안으로 

나간 옛한글 자판에서 더 낫게 고쳐야 할 점이 나올 것으로 본다.  보기를 들어, 

자주 나오는 요즘 끝소리 겹글자 ㄶ, ㅄ, ㅆ에 따로 글쇠를 준 것처럼, 만일 어떤 옛 

겹글자가 아주 자주 나오면 그 겹글자를 어떤 한 글쇠에 놓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옛 홑글자의 글쇠 자리를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23.4.2 왜 세벌식 자판은 옛한글을 잘 처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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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요즘 한글 세벌식 자판에 옛 홑글자 13 개만 더하면 된다.

    옛한글에 나오는 첫소리, 가운뎃소리, 끝소리 겹글자가 어떤 것이 있는지는 

아직 다 모르며, 현재 10646 에 없는 옛 겹글자가 새로 발견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10646 에 있는 옛 첫소리 홑글자 9 개, 옛 가운뎃소리 홑글자 1 개, 

그리고 옛 끝소리 겹글자 3 개 등의 13 개 외에 새로 홑글자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요즘한글 세벌식 자판에, 이 13 개의 홑글자만 더해 주면 옛한글을 아무 

문제없이 잘 처리할 수 있으며, 옛 겹글자를 지금 다 몰라도 자판을 만드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두벌식에서는 새로운 겹글자가 나오면 자판을 바꾸어야 

하지만, 세벌식에서는 자판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

  나. 세벌식에서는 옛 겹글자를 치거나 소리마디의 경계를 찾는 것이 쉽다

    세벌식은 두벌식보다 옛한글을 다룰 때 겹글자를 치거나 소리마디의 경계를 

찾기가 쉽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보기를 들어서 살펴보자.  요즘 끝소리 겹글자 

“ㄼ”이 있고, 옛 첫소리 겹글자 “ㅄ”이 있는데, 보기를 들어 자판에서 두벌식으로 

“ㄹ, ㅂ, ㅅ”(글쇠를 세 번 침)이 들어오면, 끝소리 홑글자 “ㄹ”과 첫소리 겹글자 

“ㅄ”인지, 끝소리 겹글자 “ㄼ”과 첫소리 홑글자 “ㅅ”인지 알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세벌식으로 하면 왜 그런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자. 세벌식에서는, 가) 

끝소리 글자 “ㄹ”, 첫소리 글자 “ㅂ”, 첫소리 글자 “ㅅ”이 들어오면 끝소리 홑글자 

“ㄹ”과 첫소리 겹글자 “ㄼ”으로 해 주고, 나) 끝소리 글자 “ㄹ”, 끝소리 글자 “ㅂ”, 

첫소리 글자 “ㅅ”이 들어오면 끝소리 겹글자 “ㄼ”과 첫소리 홑글자 “ㅅ”으로 해 

준다. 옛글자라고 해서 특별히 요즘글자와 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 세벌식 한글 자판에 옛 홑글자만 더해주면, 자연스럽게 옛한글 

자판이 되는데, 이 점이 바로 세벌식 자판이 한글의 특성에 맞다는 것은 보여 주는 

것은 아닐른지.

  다. 옛낱말에서 소리마디의 경계를 찾는 보기

    이제 세벌식과 두벌식 자판은 비교해 보았으므로, 실제로 옛낱말에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몇 가지 보기를 보자. ≪이조어 사전≫에 보면 “멜”이라는 낱말이 

있다. 그런데 요즘 두벌식 자판으로 치면, “멜”인지 “멠근”인지 알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해서 ㅅ이 첫소리 글자에 붙어도 될 것 같고  끝소리 글자에 붙어도 될 것 

같기 때문이다. 다른 보기를 더 들면 다음과 같다 (처음에 나오는 것이 옛낱말인데, 

요즘 두벌식 자판으로는 그 다음에 나오는 낱말과 구별할 수가 없다):

  (메다, 멩이다) : 첫소리 두겹글자 “ᅇ”

  (긔, 긧동) : 첫소리 두겹글자 : “”

  (묏, 묐봉) : 첫소리 두겹글자 : “”

  (어다, 업다, 없듸다) : 첫소리 세겹글자 : “ᄣ”

  (티다, 팁다, 팂듸다) : 첫소리 두겹글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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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두 보기에서는 두벌식에서는 세 가지로까지 풀이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23.5 맺음말: 10646 한글 지원은 세벌식 자판이 낫다

23.5.1 옛한글 자판에 대한 비교 요약 및 제안: 세벌식 자판이 낫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옛한글을 계산기에서 칠 때는 세벌식 옛한글 자판이 

좋으며, 두벌식은 비능률적이고 어려운 문제가 많다. 

    계산기에서 두벌식 자판으로는 요즘한글 자판과 옛한글 자판 사이에 글자 

배열이 많이 달라지든지, 아니면 치는 방법이 달라지든지 해야 하므로 어려움이 

있음을 보았다.  거기에 비해서, 세벌식 자판을 바탕으로 하면, 요즘한글 세벌식 

자판을 자연스럽게 확장해서 옛한글 세벌식 자판을 만들 수 있었고, 또한 치는 

방법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계산기에서 옛한글을 칠 때는, 능률적이면서도 완전한 

자판 통일을 할 수 있는 세벌식 자판을 바탕으로 한 옛한글 자판을 쓸 것을 

제안한다.

23.5.2 국제 표준 한글 부호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세벌식 자판을 복수 표준으로 

인정해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두벌식 자판으로 국제 표준 한글 부호계를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좀 있으므로, 앞으로 세벌식 자판도 널리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마치 완성형과 두 바이트 조합형을 KSC 5601 에서 정부의 

복수 표준 부호계로 인정했듯이, 앞으로 한글 자판도 두벌식과 세벌식을 정부 복수 

표준으로 인정하여 둘 다 쓸 수 있도록 피씨 규격을 비롯하여 관련 KS 규격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옛한글 자판의 관점에서 세벌식과 두벌식을 비교해 볼 때 

세벌식이 낫다는 것을 보았지만, 사실 요즘한글만 생각해도 세벌식이 두벌식보다 

나은 점이 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보기를 들어, 두벌식에서 

세벌식으로 자판을 바꾼 사람이 제법 있는데, 그 전보다 팔이 덜 아프다, 타자 

속도가 올라 간다, 또는 능률이 올라 간다고 말하면서, 잘 바꾸었다고 한다.  그러나 

세벌식에서 두벌식으로 자판을 바꾼 사람들의 경우, 두벌식이 표준이라는 이유 

때문에 바꾸었지만, 바꾸고 나서 팔이 덜 아프다, 타자 속도가 빨라졌다, 또는 

능률이 올랐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다.

    완성형, 두 바이트 조합형, 새로운 첫가끝 조합형 등의 세 가지 한글 부호계 

가운데 어느 것이 먼 장래에 살아 남을지 우리는 잘 모른다.  그러기 때문에, 

완성형과 두 바이트 조합형은 복수 표준으로 인정했고, 또 새로운 첫가끝 조합형은 

국내 표준이 아닌데도 국제 표준에 들어가 있다.  어떻게 보면, 여러 부호계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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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본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부호계가 살아 

남을지 알 수 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자판의 경우에도 세벌식과 두벌식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을 복수 

표준이라는 방식으로 열어 준 뒤, 두 가지 자판 가운데 어느 것이 살아 남을지 

아니면 둘 다 살아남을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림 23-1. 김 경석이 제안한 세벌식 옛한글 자판 (93-12-31)

(2021.12.03.에 고쳐 씀)


